
口 질의 응답 口

흩훌 

국어의 일인청 및 이인칭의 대명사는 각기 ‘나’와 ‘너’로 “냐는 집 

에 깐다， ” “너 는 칩 에 간다”와 같이 쓰입 니 다. 그런데 主格助詞 ‘가’ 

뒤에서는 ‘나’와 ‘너’가 쓰이지 못하고 왜 ‘내’와 ‘네’로 쓰이는지 

(*나가， *너가 ; 내가， 네가)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. 

(엽 송본， 천남 순천시 장천동 1 통 3 반) 

탬 1. 질문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읍니다. 대부분의 경우 國語

의 單數 -Á稱 및 =Á稱代名詞의 형 태 는 ‘냐’ 와 ‘너 ’ 로 냐타나는데 (냐는， 나와， 

나블 ; 너는， 너와， 너플 ...... ) 主格形의 경우 ‘내가’. ‘네가’ 라는 형태가 나타냐 

고 展格形의 경우 ‘나의’， ‘너의’라는 형태 외에 ‘내’， ‘네’라는 형태가 나타남으 

로 해서 하냐의 대명사가 각각 ‘나 : 내’， ‘너 : 네’라는 두 가지 異形願룰 갖게 되 

는 것입니다. 이처럼 얼 • 이언칭대영사가 주격 빛 속격에서얀 특이한 형태를 갖는 

현상은 現代國語의 音題論이나 文法만으로는 설명펼 수 없고， 국어의 역사석 발달 

과정에서 그 원안을 찾아야 합니다. 짜라서 아래에서는 우선 十죠世紀 당시의 대영 

자의 曲用形態블 갈펴 보고 다음에 주격조사 ‘-가’의 퉁장에 대해서 알아 보겠읍 

니다. 

2. 15 세기 국어에서는 주격조사로 ‘-이’만이 존재했으며， ‘ 가i 는 냐타나지 

않습니다. 즉앞의 名詞가子흡으로끝날애는독립펀 응첼로서 ‘-이’가되벼(法 

이， 사딛"1)， 모음으로 끝날 해는 그 모음과 함께 下向=重母音을 형성하며(孔子 

1. 부례)， ‘i ’ 모음￡로 끝날 혜 는 零形態가 되 어 表記上은 나타나치 않승니 다 

(빅， 불휘) . 그러나 마지막 경우에도 聲調形에는 변화가 일어냥을 주옥해야 겠읍 

니다. 

일인칭 빛 이인칭대영사 ‘냐’ 및 ‘너’도 이상과 같은 일반적 원칙에 따라 주걱 

형이 ‘내’ 및 ‘네’로 살현됩니다. 

한펀 屬格形은 ‘-이/의’와 ‘-人’ 두 종츄가 존재했읍니다. 前者는 有情物(사 

랑， 동물 둥)의 平稱에 쓰이 며 , 後者는 無f좁物과 有情物의 尊稱에 쓰이 는 차이 를 

가지고 있융니다(\'리 香， 도;즌"'] 앓 ; 世尊人 神力， 나핫 小民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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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중세국어 대명사들은 속격형에서 특이한 모숭융 보업니다. 즉 ‘나’의 속 

격형은 ‘내’이며 ‘너’의 속걱형은 ‘네’이었융니다. 이는 不定代名詞라 불리는 ‘누 

(속격형 : 뉘)’와 再歸代名詞인 ‘저 (속걱형 ;쩌D’에서도 마찬가지업니다. 

이상에서 우리는 중세국어에서 ‘냐’와 ‘너’의 主格形파 屬格形이 같은 형태를지 

녔응을 알 수 있읍니다. 그러나 이들 주격과 속격형이 완전히 동알하였다고 말할 

수는 없읍니다. 왜냐하연 이들은 聲調形에서 차이를 보이기 혜운업니다. 

基 本 形

• 나(去聲) 

너 (쭈聲) 

主 格 形

• 내(去聲) 

: 네 (上聲)

屬 格 形

내 (쭈훌훌) 

네(平聲) 

따라서 이들 대영사의 주격형과 속격형이 表記上의 모숨은 같다고 해도 실제 말 

음에 있어서는 聲調에 의해 변멸되는 서로 다른 형태였다고 폴 수 있읍니다. 

3. 그러연 현재 母音￡호 끝나는 영사 뒤에 냐타냐는 주격조사 ‘-가’는 언제부 

터 둥장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 융니 다. 

푼현상 최 초의 예 는 松江 鄭澈 慧堂 安民의 書簡(宣祖 5 년 : 1572년)에 서 라고 알 

려져 있융니다. 

흔 구F 라 자니 빈가 세니러셔 ;종로 표니냐 

짜라서 16 세키 후반에는 ‘-가’가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읍니다. 17 셰커 문 

헌틀에는 이러한 예카 여렷 보업니다. 

영1 가 올 거시니 (據解新語)

東泰가 요싸이 연마 아니좋시더니 (據解新語)

그러냐 당시에는 ‘y’를 가진 이중모읍 뒤에서만 쓰이는 한정흰 용법이었읍니다 

(밴， 東泰， 저， 퇴). 그 뒤 ‘-가’의 사용응 청정 확대되어서 현재는 모음으로 끝 

나는 모든 영사에 사용되고 있읍니다. 

따라서 ‘내가’와 ‘네가’는 중세에의 주격형안 ‘내’와 ‘네’가 독립형으로 묻어진 

뒤에 다시 주격조사 ‘-가’가 붙은 것으로 폴 수 있융니다. 이러한 형태는 近代國

語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 A로 18세기 말의 「憐語大方J에 그 예가 보업니다. 

4. 이상과 같이 국어 대영사들의 형태를 역사척으로 살펴 -봄으로써 현대어에서 

의 특이한 모숭을 이해할 수 있A리라 생각합니다. 

즉 주격형에 ‘내’， ‘네’라는 형태카 냐타냐는 것운， 중제국어에서의 주격형이 曲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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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검된 형태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옥랩펀 영사로 인식되연서 後代의 발달형인 주격 

조사 ‘ 카’와 다시 결합하게 펀 결과입니다. 

또한 屬格形의 경우는 중셰어에서부터 다른 영사와 다른 특이한 형태를 보여 주 

는 것이었융니다. 그러나 한펀으론 ‘나익’， ‘너의’와 같은 일반적인 속격형을 보이 

기도 혔읍니다. 이둘은 주로 수식구문에서 意味上의 主語로 쓰안 것이었읍니다. 

너 의 覺了能知‘흉논 틴 응 마 (뽑嚴經훌훌解) 

이처럼 현대국어에서도 일 • 이인칭 대영사의 속격형으호， 옥특한 형태언 ‘내’， 

‘네’와 함께 ‘나의’， ‘너의’가 공존하고 있읍니다. 물론 이들 간에는 약간의 意味

差가 있으으로 구별되어 쓰이기도 합니다. (金貞樓)

훌훌 ‘있사요니/있아오니’는 어느 것이 맞습니까? 

(이 호영， 경기 수원시 팔달동〕 

댐 겸양(겸손)의 뭇을 더하는 선어말 어마(보조 어간)로는， 오음 아래에 {-오-

-옵-}， 자음 아래에 {-으오- -으옵-，-사오-사융(→상)- ; -자오- 자옵(→잡) 

-} 퉁이 쓰이고 있읍니다. 

가요니 가옵고 

읽으요니 읽~옵고 

맏사오며 믿사옹고(->맏삽고) 

듣자오니 듣자옵고(→듣장고) 

그런데 '-λλλ ， -llλ ’ 풍의 받챔 아래서는 ‘-人’이 내리이어져서 { 사-)로 

발읍되는 것이라고 잘웃 생각하여 ‘웃아오니， 있아오냐， 없아오며’로 쓰는 이가 

있융니다만. 예컨대 ‘벅사요니 (x 벽아오니)， 장사오니 (x장아오니) , 놓사오니 (x 

놓아오니)’처럼 받챔 아래에도 {-사요-}형이 붙으므로， {-아오-}형은 플리는 것업 

니다. 

여기서， 어마 H~)우/-소}에 대하여 언급해 두겠읍니다. 

{-(으)오}나 {-소}는 ‘하게’ 할 자리에서 애정하는 말투로 쓰이는 서술， 의문， 

명 령형 어 미업니다. 이 두 어미의 차이는， {-(으)우}는 {-소}보다 부드러운 느낌 

을 준다는 정도로 설명될 것입니다. 

H~)오}형은 모음 아래에서는 {-오}로， 자읍(받챔) 아래에서는 {-으요}로 스 

이고， {-소}형은 자음 아래에만 쓰이는 것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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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요 보요 크오 

읽으오 억 4오 넓으요 

。~i ::: 셔:f::. 억소 넓소 

그런데， 이 어마의 사용에 있어서도， ‘-λ~ ， -11λ ’ 풍의 받칭 아래서는‘-^’이 내리 

이어져서 {-소}로발음되는 것으로 찰웃 생각하얘 ‘있요， 없오’로 쓰는 이가 있융니 

다마는， (-(~)오}형 어마가 {있-， 없-)에 붙A연 ‘있 jζ요， 없으요’가 되어야 하무 

로， 두 글자(음철)로 표현하려연 ‘있소. 없소’로 써야 옳은 것입니다. (李股표) 

훌훌 / -1/의 표준 발음은 어떤 것업니까? 

(정 영만， 서울 운영쿠 수색동) 

탠 /거/의 소리값운 [i](흑운 [UIJ) 로 표시됩니다. 그 조음 양식이， 중설 협요음 

‘-[iJ ’ (혹운 후설 협요음 [UIJ)에서 시작하여 천설 협모음 ‘ I [iJ로 옮겨 가는 2 중 

오음입니다. 

그런데， 근래에 /셔/가 ‘-’(특히 영낭 방언에서)， ‘ l ’，‘꺼’ 동 몇 가지의 음 o 

로 바뀌어 냐타냐는 경향이 있어서， 과연 표준 말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운제가 논 

의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. 그리하여， 학자중에는 /-1/률 낱말 첫음젤에서는 ‘4 ’ 

(다만 첫소리 ‘송-’에 결합될 뺀 ‘ 1 ’)흐， 둘째 야하의 음절에서는 ‘ 1 ’로， 소유 

격(판형걱) 조사의 경우에는 ‘꺼’로 발음해야 옳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읍니다. 그 

러고， /거/를 ‘一， 1, 꺼’ 퉁무후 발음하는 것운 국어의 음운 변화에 있어서 이 0] 

굳어진 사실이라고 설영하기도 합니다. 

그러나， 이렌 주장올 받아들이는 데는 몇 가지 운제챙이 있읍니다. 

첫째， /....J/흘 ‘4 ’로도 ‘ l ’로도 발음한다연， 예컨대 

1) 의 미 [fimiJ C意味) ‘ 2) 표이 [phjoiJ (表意)

1) 의 회 [HhØJC議會) 2) 회 이 [hØi] (협議) 

처럼， 동알 형태소 {의) (意， 議)의 음형이 1)과 2)에서 상이하게 표시(발음)됨으 

로써 일관성올 상실하게 되고， 

둘째， 예컨대 

1) 여 러 대 표들이 상의 [saIJtiJ하고 

2) 여 러 대 표들이 상이 [saIJtJ하고 

1) 그들운 임 의 [imiil 출두한 사랑이 다. 

2) 그들은 임 이 →이 미 [imiJ 출두한 사랑이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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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 같은 경우， 1)에서는 ‘相議’， ‘任意’를 뭇하지만， 2)에서는 ‘相異’냐 ‘相議’냐， 

‘이마 (E)’냐 ‘任意’냐 하는 쿠옐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고， 또 ‘우이(無二)/우이 

(無醫) ， 경 이 (灣異)/경 이 (敬意). 각이 (各異)/각이 (開議) ... ’ 같운 동음이 의 어 (음성 

언어에서의)의 수효가 크게 늘어날 것이며， 

세째， 촉사 ‘-의’의 발읍을 ‘에’로 장을 혜， 예컨대 

1) 화단-[eJ(-의) 나무릎 옮겨 성는다. 

2) 화단-[eJ(-에 ) 나우를 옮겨 섬 는다. 

1) 하루-[eJ (-의) 일을 끝냈다. 

2) 하루-[eJ (-에) 일올 끝냈다. 

1) 학교 당국-[eJ(-의 ) 의사를 전달했다. 

2) 학교 당국-[eJ(-에 게 ) 의 사륨 천 달했 다. 

와 같은 형식에서는 판형격과 부사격 표시가 동얼한 음형ξ로 되어， 의미 구죠의 

차이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. 

이렇게 올 해. /거/의 소리값 내지 발음 문제는 칸단히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라 

고 생각휩니다. 그러므로， 바록 그것이 소멸 과정에 있다고 인정되더라도， 현재로 

서는 국어의 음운 체계에서 2중 모음 /-1/를 그대로 유지하고， 

1. /거 /가 둘째 이하 음절에서 ‘ 1 ’로도 말음되는 현상은 매표준 말음￡로 다루 

며’ 
2. 조사 ‘-의’는 ‘의’로 발음함A로써 ‘-에’와의 변별척 (시차적) 기능을 지니도 

록하고， 

3. 다만， ‘의 의 (意義) [titiJ→으이 [tiJ처 럽 , 한 낱말 안에 서 /셔 /가 직 접 거 읍될 

엔 얼종의 동음 생략 현상~로 그 중 하나카 줄어치는 것으로 해석하여， ‘A 

이’후 딸음됨융 안정하는 게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

위의 설영에 따라 발음의 보기를 들연 다음과 같습니다. 

의미→의미 의사→의사 의롭다-→의롭다 

성의→성의 도의적→도의척 띄어쓰기→띄어쓰기 

우리의 맹세→우리의 맹제 대한 반국의 국기→대한 인국외 국기 

민주주의의 의의→민주주의의 으이 (李股正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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